
안암 그리고 구로병원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결력! 
이제 안산병원으로 모이자!!
의료원이 우리를 또다시 모이게 했다!

조합원 총단결로 총파업 승리하자!

일 오후시 사측과 진행된 실무교섭은 의료원의 노동조23 3

합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. 

사측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손실된 금액만큼 의“

료원이 제시한 임금인상분에서 제외하겠다 는 말을 하.”

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어찌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. 

한 의료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.

우리지부는 또다시 구로병원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 안. 

암에 이어 구로병원 로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 

조합원이 모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전했다. 

송은옥 파업대책본부장은 “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처우 

수준과 근로환경은 단기간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

의료원이 말하지 않아도 현장의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

있다 며 이런 직원들을 향해 두 차례에 걸친 의료원.” “

의 담화문을 보면 의료원이 노동조합을 직원들을 합리적

이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무지한 집단으로 생각하는

지 알 수 있었다 고 꼬집으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.” , 

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.

 

벼랑 끝에 내몰린 조합원의 절규

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다!

네 명의 조합원이 용기를 내어 전해준 현장의 모습은 이

미 벼랑 끝 그 자체였다 건물 증축으로 관리해야 할 . “

장비와 시설물이 배 이상 늘어났지만 인력 충원이 없2 , 

다 며 호소한 시설팀 조합원 동기들이 모두 아파서 ” , “

그만뒀다고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간호사 조합원 더 ” , “

이상 고대병원에서 가여운 존재이고 싶지 않은 간호사 ” 

조합원 대기중인 이송요청이 개가 넘어가는건 일, “ 100

상이고 환자 검사로 인한 대기시간도 보호요원만 탓한

다 며 보호요원 직종의 어려움을 전한 조합원” . 

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려한 건물 외관 역대 . , 

위 당기순이익에 만여 직원들의 눈물이 감춰져 있다2 1 . 

의료원은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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